
I. 멕시코의 經濟 및 保險産業 槪況

1. 멕시코 經濟의 槪要와 金融危機의 背景

가 . 멕시코 經濟의 歷史와 90年代 以後의 經濟現況

о 광산자원 수출중심이었던 멕시코 경제는 1930년대 輸入代替産業化 발전

전략으로 전환한 이래 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업화를 추진함.

- 1931∼1971년까지 연평균 5.7%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한데 비해, 物價上

昇率은 5% 미만을 유지하여 이른바 멕시코의 기적을 일구어 냄.

→ 1차 金融危機가 시작되기 직전인 1975년 당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47위를 기록한 바 있음(일본 23위, 한국 76위).

- 2차 세계대전이후 工業化에 박차를 가하며 경제기적을 일구어냈던 멕시

코는 73년 1차 石油波動을 경험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76년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음.

- 1982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1983년 이후 멕시코 정부는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國家財政의 균형, 外國投資의 촉진, 規制緩

和 및 貿易自由化 등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표Ⅰ - 1> 멕시코의 경제 및 금융위기 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1870년대 이후 민간중심의 수출주도 경제발전 추구

1910년 멕시코 혁명

1930년대 이후 국가주도의 수입대체산업화 추진

1976년 8월 경제위기 발생에 의한 IMF 금융지원
1981년 유가폭락

1982년 8월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
1986년 8월 GATT 가입, IMF 지원하 수출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1988년 12월 살리나스 대통령 취임

1992년 10월 NAFTA체결
1994년 3월 OECD 가입 선언
1994년 12월 세디요 대통령 취임, 외환위기 발생, 변동환율제 시행
1995년 1월 사회협약 발표(AUSEE) 미국·IMF 지원계획 발표
1996∼1997년 경제안정 및 성장, 개혁정책 지속

자료 : 김원호·이경희, 멕시코 금융위기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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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멕시코는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기로 나타났던 3차례의 經濟

및 金融危機를 극복하고, 최근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와 고용수준의 현저한

개선에 힘입어 현저하게 經濟回復을 이룩하고 있음.

<표Ⅰ - 2>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91 92 93 94 95 96 97(exp)

경제성장률(%) 3.6 2.8 0.7 3.5 - 6.2 5.1 4.5

경상수지(억달러) - 146 - 244 - 234 - 297 - 16 - 17 -

소비자물가상승율(%) 18.8 11.9 9.8 7.1 52.0 27.7 15

국채수익율(%) 19.3 15.6 15.0 14.1 48.4 31.4 -

환율(페소/달러) 3.01 3.09 3.15 3.45 6.41 7.61 8.53

외환보유액(억달러) 175 189 251 63 157 175 -

주가지수 1432 1759 2603 2376 2929 3361 -

총외채(억달러) 1165 1176 1302 1426 1538 1639 -

주 : 1. 경제성장률은 GDP기준 , 소비자물가상승율은 전년평균 대비, 국채수익율은 28
일만기 재무부

2. 채권 (cetes)기간평준기준 , 환율은 연평균 기준 , 외환보유고는 연말기준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통계청·재무부 ,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 (CEPAL)

자료 : Pronafide, Mexico : medium- term program 1997∼2000,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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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멕시코의 經濟 및 金融危機 沿革

1976年 經濟危機

о 1970년대 초반 멕시코는 민족, 민중주의 성향의 경제정책에 의해 주요산

업의 國有化 政策을 단행하였음.

о 이에 반발한 기업들은 해외로 자산을 도피시켰으며, 76년 페소화의 評價

切下와 함께 최초의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됨.

о 그러나 IMF 金融支援과 석유수출 개시에 따른 外換事情의 개선으로 위기

를 모면한 바 있음.

1982年 經濟危機

о 1976년 대유전의 발견으로 石油輸出 經濟로 전환한 이후 1981년에는 총

수출의 72.5%를 차지할 정도로 石油産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반면

석유공사(PEMEX)등과 같은 공기업들의 대규모 海外借入이 급증하게 되

었음( 78년 340억달러 수준이던 외채규모 → 81년 753억달러).

о 1981년 國際油價의 폭락사태와 國際金利의 인상은 멕시코의 外換危機를

촉발시키고 그 결과 82년 8월에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선언하게 되었

음.

о 이번 외환위기는 지난번과는 달리 엄청난 후유증을 안겨주었는데, IMF의

금융지원, 國際債權團과의 외채상환일정 조정협상 등을 거치면서 거의 7

년간이나 계속되었으며, 82년부터 88년동안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0.1%

에 불과한 제로성장을 기록하게 되었음.

→ 국제채권은행단들은 債務再調整(rescheduling), 再融資(refinancing), 債務

償還延期(deferment) 등으로 단기적인 지원책을 시행하였으며, 85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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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앞두고 公共支出의 확대에 반발한 IMF는 대기성 차관제공의 중

단을 발표하였음.

о 이와 같이 國際油價의 폭락, IMF의 지원중단과 함께 85년 발생한 멕시코

시티의 大地震은 정부의 財政赤字의 확대와 페소화의 가치폭락을 가져와

또 다시 외환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음.

1994年 經濟危機

о 8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속에서 취임한 카를로스 살리나스 대통령(88∼94

년)은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公企業 民營化와 외국인투자 規制緩和, 金融

改革 등의 構造改革을 과감하게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IMF와 세계은행

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였음.

о 이와 함께 92년 10월에는 미국, 캐나다와 北美自由貿易協定(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 NAFTA)을 출범시킴으로써 제2의 경제

기적을 이루었으며, 94년 3월에는 OECD에 가입하였음.

о 한편 80년대 후반의 인플레이션 억제와 外資流入을 목적으로 한 페소화

高評價政策을 계속적으로 유지함에 따라 만성적인 經常收支 赤字가 지속

되었음.

о 이와 함께 91∼ 92년중 18개 은행의 民營化와 은행의 신규설립 등으로

금융기관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침체의 여파로 不動産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 金融機關의 不實化가 가속화되었음.

о 특히 94년 8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사회,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멕시코 경제에 대한 대내외적인 信賴度가 추락하였고, 페소화가치의 방어

를 위하여 정부는 短期國債를 남발한 결과, 12월 20일이후 페소화의 폭락

사태와 함께 外換危機를 초래하게 되었음.

→ 政策決定의 失機와 短期外債의 累積에서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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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 3 > 멕시코 금융위기의 원인 비교

구 분 1982년 1994년

외부적 요인

석유가 폭락
국제상품가격 하락
국제금리인상
선진국의 보호주의 정책
외국은행, 신규차관 기피

금융거래의 국제화
파생금융시장의 팽창
미국의 금리인상

내부적 요인

대통령 선거
석유산업의존 심화
외채 과다차입(단기, 변동금리)
재정적자 심화
페소화의 과대평가
정부신뢰 상실
해외 자본도피 심화

대통령 선거
수입급증에 따른 경상적자 심화
낮은 저축율(15%)
사회·정치 불안
외화표시 단기국채 남발
페소화의 과대평가

자료 : 김원호·이경희, 멕시코 금융위기 사례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12.

о 그후 멕시코는 미국과 IMF의 금융지원하에 95년 3월이후 緊縮政策을 지

속하였으며, NAFTA 경제체제하에서 對美輸出의 호조로 위기를 극복함.

→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멕시코가 추진한 전략은 對外信認度를

회복하여 國際金融市場에 복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며,

IMF가 요구하는 緊縮計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산업 및 금융

전반에 걸쳐 構造調整을 과감하게 실행하였다는 점임.

<표Ⅰ - 4> 멕시코의 긴급 경제안정화 대책 주요내용 ( 95년 3월 )

구 분 주 요 내 용

95년도
거시경제목표

- GDP 성장률 : - 2%
- 재정수지 : 경상 GDP의 4.4% 흑자 유지
- 경상수지 : - 24억달러
- 환율 : 달러당 6페소
- 소비자 물가상승율 : 46%

금융 및 환율 정책

- 변동환율 지속
- 금융기관의 자지자본비율 독려
- 페소화 선물시장 창설
- 국내 신용한도 1백억페소로 설정
- 중소기업의 은행차입금 변제기한 5∼12년간 연장

기타

- 최저 임금인상율 10%로 억제
- 부가가치세율 10에서 15% 인상
- 전기요금 인상 20%(연말까지 32% 추가인상)
- 가솔린 가격 인상 35%(연말까지 8.3% 추가인상)
- 공공투자 삭감
- 발전소와 항만, 통신, 공항 등의 민영화

자료 : 서동혁, Mexico : A Case Study for Korea, 이코노미스트, 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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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현재 經濟 및 金融危機를 완전히 극복한 상태는 아니나 경제는 96년 중

반부터 회생하기 시작하여 97년말 GDP성장율이 약 4.5%로 예상되고 있

으며 物價水準도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는 상황임.

→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멕시코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 정책의 一

貫性 維持 및 信賴性 確保, 수출의 급속한 증대, 미국 및 IMF의 적극

적 지원, 국민의 共感帶 形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о 멕시코 정부가 추진한 構造調整政策은 수출촉진, 공기업민영화, 금융기관

구조조정, 저축등대 등이 있으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金融機關에 대한

대대적인 構造調整으로서 금융기관의 自己資本 擴充과 金融監督基準의

强化에 주안점을 두었음.

→ 銀行의 자기자본 확충의 일환으로 멕시코 3대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

행에 대해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는 한편 預金保險機構를 설립하

여 不實債權을 인수하였음.

→ 외국인에 의한 멕시코 회사의 M&A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96년 9

월말 현재 멕시코의 53개 은행중 18개 은행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

진국의 은행에 인수된 바 있음.

→ 금융기관의 不實化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은행과 증권의 감

독기구를 통합하고 美國式 會計基準(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GAAP)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유가증권은 時價評

價해야 했고 이자지급이 없는 여신은 不實與信으로 처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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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經濟 및 金融危機 克服에 대한 示唆点

■ 差異点

о 최근의 멕시코 금융위기의 경우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대

한 構造調整이 진행되고 있었음. 특히 각국과의 自由貿易協定으로 시장개

방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었으며 財閥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連鎖倒産

위기의 가능성도 적은 실정이었음.

■ 類似点

о 멕시코의 경제 및 금융위기는 주기적 反復性을 가지는데 그 주기는 大統

領 任期와 맥락을 같이 하였음. 이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OECD

가입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대통령 선거, 경상수지

적자, 外換投機 극성, 短期外債 急增 등 발생배경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음.

■ 示唆点

о 멕시코에서 外換危機를 단기간내에 극복한 배경은 세디요 대통령의 강한

改革意志와 리더쉽에 힙입은 바 크며, 특히 민주적 절차에 의한 위기해결

노력을 강조하여 勞動界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構造調整 過程에

반영되도록 하여 특정계층에 유리하게 진행되거나 苦痛分擔이 경제적 약

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사실임.

2 . 멕시코 保險市場의 現況 및 推移

가 . 멕시코 保險市場의 槪要

о 멕시코 보험시장의 主要變化는 3가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를 거듭

함.

- 1988년 規制緩和를 추진, 1990년 보험사의 새로운 솔벤시 규제와 자산

운용방식을 도입한 보험업법을 통과시켰음.

- 1992년에는 보험시장의 2번째 개방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北美自由

貿易協定(NAFTA)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회사들의 진입이 시작되었으며,

보험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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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도에는 OECD에 가입하면서 3번째의 시장변화를 경험하게됨.

■ 1차 : 1988년 규제완화 추진, 1990년 보험업법 개정

■ 2차 : 1992년 NAFTA에 의한 외국사들의 시장진입

→ 보험시장의 구조적 변화

■ 3차 : 1994년 OECD 가입

о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제블럭으로

써 동 협정의 체결을 통해 멕시코의 보험산업은 가장 커다란 변화를 경

험하게됨.

- 同 협정은 특히 국내 보험사의 保險市場 擴大에 소요되는 外國資本의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또한 멕시코 보험시장에서 競爭의 개념을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기업들에 대한 완전한 所有權 許容이 명문화되었음.

- 멕시코 기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과거 2천 5백만 U.S.달러 이상의 투자

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어야만 하는 요구조건이 1996년에 1억 5천만 달

러로 완화되었고, 2002년에는 전면폐지될 예정으로 있음.

о 외국자본은 外國人 投資法과 金融法 改正에 따라 멕시코 보험회사에 대

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음.

- 현재 32개에 이르는 외국계 보험회사는 다양한 국적의 株主들로 구성되

어 있으며, 97년과 98년초에는 年金保險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6개사

를 포함하여 11개의 보험회사가 신설되었음.

<표Ⅰ - 5> 멕시코 보험부문의 외국자본 참여

국가 미국 독일 스위스스페인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파나마 계

회사 17 3 3 2 2 1 1 1 1 1 32

자료 : 멕시코 보험협회 (AMIS), Sector Asegurador Mexicano,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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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保險料 成長勢 推移

о 1996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保險産業은 30,756백만페소의 收入保險料를 기

록하였는데, 이와 같은 실적은 금융기관과 부동산서비스 회사의 실적을

능가하는 것임.

- 최근 5년간 수입보험료 年平均增加率은 24.3%를 기록하고 있으며, 생명

·건강보험이 손해보험 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IMF 救濟金融을 받은 1995년에는 생명·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율

은 전년보다 둔화된 반면 손해보험 증가율은 전년보다 상회하여 손해보

험이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IMF 구제금융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о GDP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은 1991년 1.23%에서 1994년에는 1.58%로 증가

하였으나 IMF 救濟金融이 시작된 1995년에는 1.41%, 1996년에는 1.32%로

하락함.

<표Ⅰ - 6> 원수보험료 증가율 추이 (199 1∼ 1996)

(단위 : 백만페소,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증가율

원수

보험료

생명·건강보험 4,275
6,382
(49.3)

7,488
(17.3)

8,893
(18.8)

10,154
(14.2)

13,610
(34.0)

26.0

손해보험 6,080
8,831
(45.2)

10,501
(18.9)

11,634
(10.8)

13,653
(17.4)

17,146
(25.6)

23.0

계 10,355 15,213 17,989 20,527 23,807 30,756 24.3

수입보험료 / GDP 1.23 1.46 1.55 1.58 1.41 1.32 -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
자료 : 멕시코 보험협회 (AMIS), Sector Asegurador Mexicano, 1997

о 한편, 보험료의 實質成長率은 1995년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이후 景氣

沈滯의 영향을 받아 1995년도에는 -14.9%, 96년도에는 -3.6%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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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 - 7> 원수보험료 실질증가율 연도별 추이 (199 1∼ 1996)

(단위 :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생명·건강보험 14.7 15.8 6.9 11.1 - 15.6 0.3

손해보험 12.3 26.4 9.4 5.7 - 14.5 - 6.5

계 13.4 21.7 8.3 7.9 - 14.9 - 3.6

자료 : Seguros Commercial America, Economic & Financial Profile 1992∼1996

다 . 保險種目別 現況

о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성비 추이는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1996년 기준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구성비는 각각 44.3%와

55.7%임.

<표Ⅰ - 8> 생·손보 구성비 연도별 추이

(단위 :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생명·건강보험 41.3 42.0 41.6 43.3 42.7 44.3

손해보험 58.7 58.0 58.4 56.7 57.3 55.7

자료 : Seguros Commercial America, Economic & Financial Profile 1992∼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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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최근 5년간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및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보

험료 규모면에서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건강 및 상해보험,

운송해상보험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험종목별 증가율 추이는 건강 및 상해보험이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생명보험, 운송해상보험의 증가율도

높게 나차나고 있음.

- IMF 구제금융이 시작된 1995년에는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증가율

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1996년이후 경제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

이면서 큰 폭의 증가세 시현

<표Ⅰ - 9>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페소, %)

보험종목 1992 1993 1994 1995 1996

생명보험
5,192
(54.3)

6,053
(16.6)

7,159
(18.3)

8,053
(12.5)

10,593
(31.5)

건강 및 상해
1,190
(10.9)

1,435
(20.6)

1,734
(20.8)

2,101
(21.1)

3,017
(43.6)

배상책임
205

(40.4)
292

(42.4)
377

(29.1)
644

(70.8)
788

(22.3)

운송해상
882

(20.5)
949
(7.6)

1,173
(23.6)

1,478
(26.0)

2,321
(57.0)

화 재
1,551
(40.4)

2,029
(30.8)

2,291
(12.9)

2,898
(26.5)

3,408
(17.6)

농작물
155

(- 9.9)
148

(- 4.1)
168

(13.5)
175
(4.2)

307
(75.4)

자동차
4,992
(51.4)

5,698
(14.1)

6,070
(6.5)

6,301
(3.8)

7,823
(24.2)

신 용
23

(- 4.2)
23

(0.0)
26

(13.0)
48

(84.6)
60

(25.0)

기 타
1,023
(69.7)

1,362
(16.6)

1,529
(18.3)

2,109
(12.5)

2,439
(31.5)

계
15,213
(46.9)

17,989
(18.2)

20,527
(14.1)

23,807
(16.0)

30,756
(29.2)

주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CNSF, ANUARIOS ESTADISTICOS, 1991∼1995

AMI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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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 1996년 原受保險料 기준으로 보험종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생명·건강

보험이 44.3%이며, 자동차보험이 25.4%, 화재보험이 11.1%를 각각 차지하

고 있음.

- 손해보험종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自動車保險이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45.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火災

保險 19.9%, 運送 및 海上保險이 13.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Ⅰ - 10 >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1996년 )

(단위 : %)

구분 생명 건강 배상책임 운송해상 화재 농작물 자동차 신용 기타

비율 34.5 9.8 2.6 7.5 11.1 1.1 25.4 0.2 7.9

자료 : OECD, Recent Developments in the Mexican Insurance Market , DAFFE/ AS/ WD(97)8

о 한편, 지난 10년동안 멕시코 보험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傷害

및 健康保險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임.

- 1997년말에는 年金保險을 포함하여 10.3%의 實質成長率을 기록하여 보

험산업의 성장세가 대폭 호전되었으며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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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화재보험, 해상운송보험 등은 점유

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향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民營化와 강제적인 自動車保險制度의 도입으

로 인해건강보험, 연금보험, 근재보험, 기업보험, 자동차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표Ⅰ - 11> 보험종목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86 1991 1995 1996

생명보험(life) 29.0 35.6 33.8 34.5

상해 및 건강보험(accident & health) 2.4 8.4 8.9 9.8

손해보험(property & casualty) 68.6 56.0 57.3 55.7

화재보험(fire) 18.3 10.2 12.2 11.1

자동차보험(auto) 21.3 30.4 26.5 25.4

기 타(others) 29.0 15.4 18.6 19.2

합 계 100 100 100 100

자료 : Tapen Sinha, Changes in the Rules of the Game : Future of Insurance Business in
Mexico, ITA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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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保險會社 經營實績

о 금융위기의 기간동안 保險金支給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으나, 보험사의 노

력과 경기회복의 여파로 전체 영업상태가 약간 호전되었음.

- 보험사들은 投資收益과 기타 金融收入으로 인하여 純利益을 실현하였으

며, 1996년도에는 증가율은 하락한 반면에 307백만달러의 순이익을 기

록하였음.

- 보험사의 전체 資産規模는 74억달러에 달하며 이중 65%는 주로 유가증

권과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負債의 전체규모는 57억달러로서 미경과보험료, 비상위험준비금, 유보잉

여금으로 구성된 책임준비금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о 보험사들의 損害率은 1990년 72.9%에서 IMF 救濟金融이 시작된 1995년에

는 77.0%까지 상승하였으나 1996년에는 73.2%로 전년대비 3.8p%하락함.

о 신계약비율은 14.5%∼16.5%로 최근 몇 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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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保險會社 主要現況

□ 外國保險社의 進入 活潑

о 멕시코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NAFTA 협정 체결 이후로 급속하게 증

가하였으며 1990년과 비교할 때 약 30%정도 증가하였음.

- 특히 NAFTA 협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보험사들의 子會社 設立이 가

능하게 되었던 1994년 이후 외국자본의 直接投資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음.

<표Ⅰ - 12> 멕시코 보험회사 현황 (1990∼ 1997)

(단위 : 개)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민영보험사 36 36 36 37 40 48 54 60
국영보험사 3 3 3 3 3 3 2 2
상호회사 2 2 2 2 3 3 3 3
재보험회사 2 2 2 2 2 2 2 2
총계 43 43 43 44 48 49 61 67

자료 : Tapen Sinha, Changes in the Rules of the Game : Future of Insurance Business in
Mexico, ITAM, 1997

о 1995년말 현재 멕시코 보험사에 대규모 지분을 참여한 외국회사들은 미

국,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순임.

<표Ⅰ - 13> 멕시코 보험사의 외국사 지분현황

보 험 회 사 지분참여국가 참여지분 보 험 회 사 지분참여국가 참여지분

Atlas 미 국 30% La Territorial 프랑스 32.5%

Cigna 미 국 49% Monterrey Aetna 미 국 44.5%

Chubb de Mexico 미 국 30%
Principal

Internat ional
미 국 30%

Genesis 미국, 스페인
24.5%,
24.5%

Tepeyac 스페인 49%

Geo New York Life 미 국 30% Veracruzana 미 국 35%

Interamericana 미 국 49% Banamex 폴란드 49%

자료 : CNSF(보험감독청),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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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位 5個社의 市場占有率

о 멕시코 보험시장은 상위 5개사가 전체 보험료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

하는 寡占的 形態를 보이고 있음.

- 1995년까지는 Grupo Nacional Provincial이 멕시코 최대의 보험사이었으

나, 1996년 그당시 업계 2위인 Seguros Commercial America(SCA)가

Aseguradora Mexicana(업계 5위, ASEMEX)를 인수하여 최대의 보험사

로 부상함(1996년 시장점유율 31.5%).

о 1996년말 현재 生命保險分野에서는 Grupo Nacional Provincial가 시장점유

율 30.9%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損害保險分野에서는 Seguros

Commercial America이 38.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표Ⅰ - 14> 상위 5사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Seguros

Comercial
America

생보
손보

계

28.6
21.2
24.2

23.5
21.4
22.2

21.3
20.8
21.0

21.7
19.3
20.2

19.9
18.7
19.2

19.0
18.5
18.7

Aseguradora
Mexicana

생보

손보

계

1.9
18.5
11.7

2.0
19.0
12.3

2.1
20.6
13.7

2.1
22.0
14.3

2.2
24.2
15.9

2.1
20.0
12.8

SCA+
ASEMEX

생보
손보
계

30.5
39.6
35.9

25.5
40.4
34.5

23.4
41.4
34.7

23.8
41.4
34.6

22.2
42.9
35.0

21.1
38.5
31.5

Grupo
Nacional
Provincial

생보
손보

계

23.9
17.9
20.4

28.2
14.7
20.0

28.0
17.4
21.4

31.2
18.4
23.3

31.3
17.4
22.7

30.9
15.0
21.3

Seguros
Monterrey

Aetna

생보

손보

계

17.8
10.5
13.5

20.4
15.1
17.2

20.1
10.0
13.8

18.0
9.0
12.5

18.1
9.0
12.4

17.9
10.2
13.2

Seguros
Inbursa

생보

손보
계

9.9
8.4
9.0

8.3
8.7
8.5

9.8
10.0
9.9

8.4
7.8
8.0

6.2
7.0
6.7

5.9
7.2
6.7

상위5사 합계
생보
손보
계

82.1
76.4
78.7

82.4
78.9
80.2

81.3
78.9
79.8

81.4
76.6
78.4

77.8
76.3
76.9

75.8
70.8
72.8

기타회사
합계

생보

손보

계

17.9
23.6
21.3

17.6
21.1
19.8

18.7
21.1
20.2

18.6
23.4
21.6

22.2
23.7
23.1

24.2
29.2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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